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7. 23.(일)

한덕수 총리, 서울 우면산 일원 산사태 
대비상황 현장점검

- 우면산 일대 산사태 감시상황, 예방시설 및 복구현장 점검
-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공무원의 선제적 대응 및 지속적 인프라 확충 주문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3일(일) 오후 16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우면산 

일대를 방문(우면동 관문사, 방배동 산 92-18)하여 산사태 대비상황을 점검

하고, ’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

복구상황을 점검하였다.

    * (참석) 오세훈 서울시장, 전성수 서초구청장, 남성현 산림청장 등

□ 한 총리는 우면동 관문사에 도착하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산림청 

산림 무인기(드론) 운영센터 차량에서 산림 무인기(드론)를 통해 우면산 

일대의 산사태 감시상황을 점검하였다.

 ㅇ 이후 한 총리는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’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의 

복구 및 대비상황을 보고받고, 우면동 관문사 인근에 산사태를 예방하기 

위해 설치한 사방댐* 등 산사태 예방시설 상태를 점검하였다.

    * 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가둬 인적·물적 피해를 막기 위해 계곡부에 설치

하는 소규모 댐

 ㅇ 한 총리는 “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인명피해가 발생

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”고 말하고, “위험이 인지되면 기관 

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주민을 

대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□ 이어서, 한 총리는 산사태 피해복구 현장(방배동 산 92-18)을 방문하여  

김동구 서초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’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

피해 복구상황을 보고받았다.

보도자료



 ㅇ 한 총리는 “공동주택이 밀집한 도심에서의 산사태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

수 있다”며, “앞으로도 사방댐과 같은 인프라 확충을 충실히 해줄 것”을 

지시했다.

□ 한편, 한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께서도 산사태 경보 등이 

발표되고,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

않도록 하는데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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